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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성소다 반덤핑판정 연기 속사정
은?
국내 비료산업은 6 0년대 정부의 식량자급화·비료국산화 정책아래 수입비료의 국산화 대체로 시작

됐다.

그러나 8 0년대들어 생산과잉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8 3년 비료산업합리화조치

를 단행해 8 7년까지 정부의 비료 인수량 감소, 수출둔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으나, 비료판

매자율화 조치이후 내수의 안정적 신장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9 0년대 들어서는 효율화된 생산공정과 원가절감,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신비종 개발연구에

진척을 보이고 있다.

특히 비료성분의 대기방출제한과 암모니아 등의 생산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에 의

한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등으로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노출되고 있어 향후 대비책을 서둘러야

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비료기업과의 탈비료화도 가속되고 있는데, 94년7월 실시된 한국비료 공개입찰에서 삼성그룹이 2 3 0 0

억원에 낙찰, 한국비료가 추진중인 정밀화학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

삼성은 9 7년까지 5 0 0 0억원, 2000년까지 1조원을 정밀화학분야에 투자해 매출을 9 7년 8 0 0 0억원, 2000

년 1조2 0 0 0억원으로 증대시킬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남해화학은 요소·암모니아 등 비료원료를 이용해 각종 S p e c i a l t y제품 생산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적

극화하고 있다.

따라서 향후 국내 비료산업 및 정밀화학분야 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가격경쟁력 저하 불구 비료 생산증가
비료종류별 공급추이를 살펴보면, 요소가 비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과거와는 달리 점차 요소의 공급

이 감소하고 복합비료가 주종을 이루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.

수입비료는 요소 및 염화가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, 이것은 동유럽권 및 중동이 천연가스를 원료로

한 저가의 m e r i t를 살려 국내비료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일정량 꾸준히 수출하고 있기 때문으로

풀이된다.

요소가 9 3년 전체 수입물량의 8 8 . 3 %를 차지하면서 매년 일정량의 수입을 유지한 데에는, 93년부터

【표】기업별 비료 생산능력( 1 9 9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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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유럽 및 C I S의 저가요소 다량공급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FOB bulk기준 22.5% 하락한 9 0달러선에

서 대량 거래되어 원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일부 수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요소의 평균가격은 9 1년 1 4 5 ~ 1 8 0달러였던 것이 9 3년에는 9 3 ~ 1 4 5달러로 하락했으며, 94년 초 가격

동향은 9 5 ~ 1 2 0달러로 계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9 4년 상반기 화학비료 생산량은 9 3년 상반기 생산실적 2 1 1만9 9 0 2톤 대비 6.2% 증가한 2 2 5만1 2 6 1톤으

로 집계됐다.

비료 종류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요소 4 7만3 3 2 4톤, 복합비료 1 4 1만9 2 5 0톤, 황산암모늄 2 3만2 2 4 4톤,

인산단비 9만1 5 9 9톤, 황산가리 3만4 8 7 4톤 등으로 나타났다.

요소는 9 0년 생산량 8 5만7 5 4 3톤을 기준으로 볼 때 9 3년 93.7, 94년 1 / 4분기 113.7, 2/4분기 1 0 7 . 1로 나

타나 국제요소가격 하락에 기인해 9 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 4년들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

분석되고 있다.

복합비료는 9 3년 109.7, 94년 1 / 4분기 119.9, 2/4분기 1 2 1 . 0을 보였고 황산암모늄은 9 3년 121.6, 94년

1 / 4분기 133.4, 2/4분기 1 0 8 . 8을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에서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.

인산단비는 9 3년 122.2, 94년 1 / 4분기 101.0, 2/4분기 1 3 8 . 7로 지난 2년간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상승기

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황산가리는 9 3년 80.7, 94년 1 / 4분기 65.4, 2/4분기 9 4 . 8로 침체 늪에서 벗어나기에는 일정기간이 걸릴

것으로 보인다.

C A산업은 소다협회가 주축이 되어 미국의 G e o r g i a

Gulf, PPG Industries, 중국의 Shanghai Chlor-Alkari, 벨

기에의 Solvay, 프랑스의 Atochem 등을 무역위원회에

가성소다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상태에서 무역위원회

판정이 한달 연기,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이다.

특히 9 4년 초까지만 해도 F O B기준 톤당 1 5달러의 바닥

권을 형성중이던 가성소다 수입가격이 하반기에 들어서

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 8월현재 F O B기준 톤당 3 0 0달

러를 나타내고 있다.

이에따라 가성소다 내수가격도 9 4년초 톤당 8만원선에

서 7월현재 1 2만원으로 연초대비 50% 인상된 것으로

알려졌다.

이와관련 가성소다 실수요처인 염색기업 등은 가성소다

물량공급이 원활치 못해 공장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가성소다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9 0년 생산량 3 4만4 6 7톤을 1 0 0으로 기준할 때 9 3년

1 4 8 . 9를 보여 9 2년과 비교거의 정체세를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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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2】비료비종별월별생산지수( 1 9 9 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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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4】소다회월별생산지수( 1 9 9 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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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3】가성소다월별생산지수( 1 9 9 4 )



또 9 4년1월 165.9, 2월 155.7, 3월 144.4, 4월 78.0, 5월 136.7, 6월 1 5 1 . 2를 나타내 9 4년 상반기 전체로는

1 3 8 . 7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가성소다는 기초화학제품으로 관련수요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. 한국비료가 9 4년들어 5만톤 규

모 공장을 신설 가동중이며, 한양화학이 9 5년 6만톤 증설계획을 추진중이다. 그러나 연간 1 0 %정도

늘어나는 수요를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따라서 장기계약된 수입물량을 국내 가성소다 시장에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가 하는 요인이 향후 시

장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판유리 및 화학분야의 비중이 큰 소다회의 9 4년 상반기 생산은 1 6만8 2 2 8톤으로 9 3년 상반기의 1 4만

6 2 5 4톤보다 15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소다회의 9 0년 국내생산 3 3만4 6 7 7톤을 1 0 0으로 기준할 때 9 3년 생산은 3 3만9 1 1톤으로 9 8 . 9를 보여 소

다회의 특성상 Life Cycle이 성숙기에 도달, 정체세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.

또 9 4년 1월 122.5, 2월 105.9, 3월 121.8, 4월 49.2, 5월 106.0, 6월 1 0 0 . 1을 각각 나타내 9 4년 상반기 전

체로는 1 0 0 . 9를 보였다.

소다회는 건축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으로 지난 8 8년 건축경기 회복과 같은 활황을 맞지

않고서는 당분간 정체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9 / 1 >


